
대장균에서 나일론 원료 뽑아낸다!
KAIST, 대사공학으로 푸트레신 생산 … 다른 다이아민 공정도 개발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 나일론(Nylon) 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교수는 최근 대사공학 기술을 이용해 대장균에서 나일론의 원료를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미국 와일리-블랙웰사가 발간하는 공학계열 생명공학 학술지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8월27일자 온라인판에 소개됐다.

이상엽 교수에 따르면, 화학물질은 주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나 나일론

원료인 다이아민(Diamine)을 석유화학공정이 아닌 대사공학을 통해 생산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엽 교수팀은 바이오매스(Bio-mass)인 포도당을 이용해 대사공학으로 대장균을 개량하고, 나일론 원료인

다이아민의 일종인 푸트레신(Putrescine)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대사공학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포도당, 설탕 등 녹색연료)로부터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

술을 말한다.

이상엽 교수는 “다이아민을 환경 친화적인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기술에 이용된 시스템

대사공학 기법을 응용해 다른 다이아민 생산공정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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